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8 pp. 375-384,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8.37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75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과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Influence of Peer Supported Learning and Grit on Academic 
Self-Efficacy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Yeong-Hee Kim
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시의 간호학생
164명 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 까지였다. 자료는 SAS 9.3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F=6.47, p=.000), 실습수업 만족도(F=5.50, p=<.001), 
자율실습 참여도(F=3.00, p=.020), 자율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F=4.02,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학습(r=.322, p<.001)과 그릿(r=.64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동료지지학습은 그
릿(r=.3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β=.608,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β=.180, p=.003)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4.0%였다.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795, p<.001). 따라서 간호학
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에서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
다. 이에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시 동료지지학습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학습을 촉진하도록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므로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factors that influence academic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64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30 to June 3, 2022.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3. Nursing student academic self-efficacy differed significantly from 
satisfaction with their nursing major (F=6.47, p=.000), satisfaction with their practicum classes (F=5.50,
p=<.001), and participation in self-practice (F=3.00, p=.020),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ed to write a self-practice diary(F=4.02, p=.004). Academic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supported learning (r=.322, p<.001) and grit (r=.645, p<.001), and peer-supported learn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it (r=.354, p<.001).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elf-efficacy were grit (β
=.608, p=.000) and satisfaction with the fundamental nursing lab class (β=.180, p=.003), which in 
combination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4.0%. Factor analysis of peer-supported learning,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showed that a higher level of grit was associated with greater academic 
self-efficacy (β=.795, p<.001). The study show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at enhance
grit in practical education and improve nursing student academic self-efficacy. Furthermore, promo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peer-supported learning might enhance class participation.

Keywords : Education, Fundamental Nursing, Learning, Nursing Students, Peer

본 논문은 2023년도 진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June 13, 2023 Revised July 27,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8호, 2023

37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실습교육은 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

로 학생들은 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기술을 연습하고 배
우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실무자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 핵심 기술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1]. 

학교에서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간호기술은 신규간호
사들의 반복적인 재교육의 필요성과 실습지 부족 등의 
제반 실습교육 환경 변화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간호 기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2]. 이에 실습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는 실습을 통한 수행과 성
찰의 기회를 유일하게 교육하는 교과목으로 수행 경험이 
간호직업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직업의 
정체성은 바로 간호대학시기에 형성되는데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미래성과 및 학업성취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이기도 한다[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숙달 경험과 교실 
환경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주므로[4]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
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실습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조
성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학습 환경은,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업에 대한 정체
성이 높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크게 강화되기도 한
다[5-7].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은 실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직
업정체성 향상과 지식과 기술을 숙달시키도록 하여 학업 
성취감을 향상시키므로[8]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관련된 연구로 이론 교과목에서의 사례기반학습[9], 
임상실습 및 임상수행능력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
도 등이 있다[10,11]. 그러나 저학년 간호학생들의 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실습교육을 위해 
동료 교수학습법, 또래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동료 교수학습법은 불충분한 준비와 정보
로 인해 학습자의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12], 또래 교수
학습법은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래의 
학습스타일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대두되었다

[13]. 이에 비해 동료지지학습은 처음 실습 기술을 배울 
때 유용하며[14],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피드백과 자기성
찰의 기회를 통해서 상호학습을 촉진하게 된다[15]. 동료
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실습 교육은 수업참여를 돕
게 되고[16] 실습교육 방향을 효율적으로 제시해준다
[15]. 이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간의 지지는 어려움
을 극복하도록 해주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기 
때문이다[17].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는 또한 그릿이 있다[16].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며 특정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속성으로서 보건 전문직에서의 성
공과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16]. 이처럼 그릿은 학습 성과 달성 및 주체적인 학습을 
위한 주요 변인이기도 하면서, 간호대학생의 학업능력과 
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16,18] 따라서 실습교육에서 중
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고 
학교생활의 성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릿
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16,19]. 

따라서 올바른 직업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료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간호 전문성이 형성되도록 다양한 실습
교육 방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20]. 이에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방법은 학생이 실습교육과정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참여하도록 해서 실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2]. 간호핵심 역량을 갖춘 간호사 배
출을 위해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방법을 통해서 향
후 간호사로서의 간호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
료지지학습과 그릿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간
호학생 대상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실습교육 효
율화를 위한 주요 촉진 변인으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
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실습교육 효율화를 위한 지도전략 및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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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
한다.

셋째,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동료지지학습,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2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

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대상으로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부 2학년 재

학생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를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선행 연구[21]에서 
제시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를 고려하여, 
G-Power3.1.9.7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효과크기(0.15), 검정력(1-β) 0.95, 예측변수 6개를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46명이었다. 20%의 탈
락율과 80%의 응답율을 고려하여 총 190부를 배부하였
으며,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26부를 제외한 총 164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동료지지학습
동료지지학습은 Cutrona과 Russel(1987)이 개발한 

도구를 Yu와 Cho(2018)[22]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인 애착(4문항), 사회적 소속(4문항), 돌
봄의 기회(4문항), 신뢰로운 동맹(4문항), 조언(4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지지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와 Cho(2018)[22]의 연구에서 
Chrobach's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는 .96이었다.

2.3.2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도구를 Lee

와 Sohn(2013)[2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2개의 하위 요인인 노력의 꾸준함(6문항), 관심의 
일관성(6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Lee와 Sohn(2013)[23]의 
연구에서 Chrobach's α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는 .90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24]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인 자
기조절 효능감(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신
감(8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2001)
의 연구에서 Chro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는 .95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6월 3일까지

이었다. 대상자는 한 학기 이상의 기본간호학실습 교과
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2학년으로 설명문과 동의 여부
를 서면으로 배부하였다. 연구 취약 대상자인 학생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는 한국연구
재단의 인간 대상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고 CIOM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모집 방법으로는 연구참여에 
대한 공지를 교수자가 할 경우 취약한 대상자인 학생은 
동의하는데 어려울 수 도 있어서 연구보조자 1명을 선정
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후에 참여 대상
자에 한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연구 참
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불이
익이 없음과 연구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
임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
에 밀봉하여 회수하였으며 응답결과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계정 드라이브에 보관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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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했다.
둘째,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했다.

넷째,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했다.

다섯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tepwise Method
로 분석했다. 

여섯째, 변수들 간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제 특성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82.3%), 간호학부 선택 동기는 

취업(45.1%), 졸업 후 진로는 병원(78.7%)순이었다. 간
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통(41.5%),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는 만족(45.7%), 자율실습 만족도는 만족(37.8%), 
자율실습 참여도는 보통(36.6%), 자율실습일지 작성 필
요성은 보통(46.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
호학 전공 만족도(F=6.47,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
업만족도(F=5.50, p=<.001), 자율실습 참여도(F=3.00, 
p=.020), 자율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F=4.02,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에서
는 매우 만족 할수록, 자율실습 참여도에서는 매우 적극
적으로 참여한 군, 적극적인 군에서 보통인 군, 수동적인 
군, 매우 수동적인 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에
서는 매우 필요 군, 필요 군에서 보통인 군, 불필요 군, 
매우 불필요 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동료지지학습은 평균 4.27(±0.61)점 ,그릿은 평균 
3.32(±0.71)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24(±0.70)점
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SD.

Peer 
 Supported 
 Learning

Attachments 4.27±.68
Social belonging 4.21±.66

Opportunity to care 4.16±.64
Trusted alliance 4.38±.62

Advice 4.32±.64
All 4.27±.61

Grit
Effort Continuous 3.18±.81

Interesting Maintain 3.46±.75

All 3.32±.71

Academic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 3.19±.93

Assignment difficulty preferred 3.51±.71
Confidence 3.00±.88

All 3.24±.70

Table 2. Level of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N=164)

 

3.3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학습(r=.322, p<.001)
과 그릿(r=.64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
료지지학습은 그릿(r=.3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Variables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r (p)
Peer Supported 

 Learning 1

Grit .354
(<.001) 1

Academic
 Self-efficacy

.322
(<.001)

.645
(<.001)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N=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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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Mean(SD)      t/F(p)Scheffe

Gender
Female 135(82.3) 3.20±.66

-1.38(<.177)
Male 29(17.7) 3.43±.87

Motivation of Admission

Aptitude 33(20.1) 3.33±.69

.28(<.923)

Employment 74(45.1) 3.19±.74
Recommendation 26(15.9) 3.24±.78

Good feelings 23(14.0) 3.29±.61
School grade 5(3.0) 3.10±.49

Mission 3(1.8) 3.37±.42

Career Fields

Hospital nurse 129(78.7) 3.25±.71

.91(<.460)
Healthcare teacher 6(3.7) 2.97±.53
Goverment employees 19(11.6) 3.09±.68

Graduate school 2(1.2) 3.43±.96
etc. 8(4.9) 3.57±.75

Nursing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a 3(1.8) 2.99±.46

6.47(<.000)
 d,e>a,b,c

Dissatisfaction b 11(6.7) 3.06±.88

Moderate c 68(41.5) 3.24±1.56
Satisfaction d 65(39.6) 3.38±.69

Very satisfaction e 17(10.4) 3.81±.85

Practice clas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 6(3.7) 2.77±.51

5.50(<.001)
d>a,b,c

Moderate b 52(31.7) 3.03±.54
Satisfaction c 75(45.7) 3.27±.73

Very satisfaction d 31(18.9) 3.59±.75

Self practic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3(1.8) 2.93±1.25

2.23(<.068)
Dissatisfaction 10(6.1) 2.98±.58
Moderate 61(37.2) 3.15±.59

Satisfaction 62(37.8) 3.24±.73
Very satisfaction 28(17.1) 3.56±.78

Self practice Participation

Very passive a 11(6.7) 3.03±.61

3.00(<.020)
d,e>a,b,c

Passive b 34(20.7) 3.14±.60

Moderate c 60(36.6) 3.15±.67
Active d 37(22.6) 3.51±.81

Very active e 22(13.4) 3.43±.79

Self practice diary
 required

Very not required a 14(8.5) 3.06±.56

4.02(<.004)
d,e>a,b,c

Not required b 28(17.1) 3.21±.66
Moderate c 76(46.3) 3.34±.79

Required d 34(20.7) 3.44±.77
Very required e 12(7.3) 3.76±.96

* p<.05, **Scheffe test: Means with th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fferences of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3.4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동
료지지학습, 그릿과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 전공 만족
도,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 자율실습 참여도, 자율

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 표
준화 예측값,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성과 등
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7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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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67~.87, 분산팽창인자 값은 1.151~1.493에 분포
되어 있어 10을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도 
0.8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64.90, p<.001),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릿(β=.608,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β
=.180, p=.003)가 포함되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은 44.0%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p R2

(constant) .634 .256 2.480 .014

.446Grit .601 .059 .608 10.141 .000

Practice class
Satisfaction .161 .054 .180 2.998 .003

  Adjusted R2=.440,   F=64.90, p<.001

Table 4. Factor Influencing on Academic Self-Efficacy
                                             (N=164)

3.5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은  Ｘ2통계량, 기초
적합지수(GFI),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터커-루
이스지수(TLI),비교적합지수(CFI), 표본부합지수(NFI), 
조정적합지수(AGFI)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Ｘ2

은75.657(p<.001), GFI .90, RMSEA .09, TLI .95, 
CFI .96, NFI .90, AGFI .85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그릿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795, p<.001)[Table 5].

path B β S.E. C.R. p

P→A .039 .036 .083 .464 .643

G→A .897 .795 .126 7.146 ***

A: Academic Self-Efficacy
P: Peer Supported Learning
G: Grit
***p<.001

Table 5. Factor Analysis
                                             (N=164)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료지지학습과 그릿 및 학업
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의 효율화 
지도전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
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2학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학년 대상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 3.14점보다는 높았으나[21], 
2학년 대상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 점수 3.42점인 연구[25], 전체 학년 대상의 3.64점
[26], 3-4학년 대상의 3.32점[1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2학년 이상의 고학년 대상
이지만 본 연구는 2학년 한 학기 동안의 저학년 대상의 
연구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
한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동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6]. 특히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간호
학실습 교육환경은 동료와 함께 하며 반복적인 실습활동
을 통해서 협동하고 노력하게 되는데,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가 실습교육의 참여를 유발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1학년 간
호학생 120명 대상으로 맥박측정, 약물준비와 피하주사 
간호기술을 배우기 위해 동료지지가 간호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외연구에서는, 첫 임상기술을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 실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간호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것으로[27], 이집
트 2학년 간호대학생 324명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크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개발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27]. 또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
는 11명의 학생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동료에게 지지를 받을 때 자기효능감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고 학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료
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28].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과제난이도 선호가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동료와의 지지관계를 통해 실습
실에서의 배움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각
종 수시고사 및 실기평가에 대비하면서 학업성취를 이루
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테헤란 의과대학생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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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와 견주어보면, 학습 환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예
측인자로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므로[27], 동료지지와 함께 성취 지향적 교육환경을 통
해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고 실습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율실습 
참여도가 높고 자율실습 일지 작성은 필요하다고 할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의 연구[25]에
서는 실습수업 만족도와 자율실습 참여도, Lee의 연구
[10]에서는 학업성적과 학과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율실습일지 작성
과 참여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과제를 완수하고 즐
겁고 긍정적인 감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 자율실습을 통한 동료와의 지지와 피드백 그리고 격
려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신
뢰하는 학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업에 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므로[3], 자율실습과 그리고 배
운 것에 대한 실습일지 작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실습실 교육은 임상에 가기 전에 실수를 허용 할 수 
있고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할 때 
까지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29]. 이를 위해서는 실습실에서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 불안하지 않고 위험 없이 언제든지 연
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들
에게 이러한 실습의 기회를 주는 실습으로 자율실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
지지학습과 그릿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3가지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동료지지[27]와 동료지지는 심리적 안녕감[22]과 그릿
은 학업적 자기효능감[10,11,26]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동료지지학습의 점수는 
4.27점으로 하위 영역 중 신뢰로운 동맹이 4.38점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
는 동료와의 관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5]. 이러한 신뢰가 형성된 관계는 동료와 자신을 동일
시하게 된다[17]. 본 대학에서는 2학년 교과목에서 유일
한 실습교과목이 기본간호학실습이다. 실습실에서의 공
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간호기술을 연습하고 배우는 장으
로 여기게 되어 비교적 동료지지학습 점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과대학생 279명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연구[3]에서 학생들이 경쟁적인 
학습 환경 보다는 수업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해서 학
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할수록 학습 성공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질이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3], 교수자는 학생의 수업참여를 
위해 학생들 간의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팀워크 성
과를 높이는 학습방법도 필요 할 것이다. 이 같은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습실에서 기술을 
교육하는 9명의 학생 튜터와의 인터뷰 결과에서[29], 동
료 대상의 교육은 지식과 전문성 및 기술을 동시에 공유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료학습은 학생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편안한 학
습 환경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29]와 같
이,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도 동료지지학습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실수를 해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동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전략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의 실습 교육환경이 동
료지지학습으로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의 기본간호
학실습 교육은 실습 조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실습할 때 
동료의 실습 내용을 관찰하면서 동료의 강점을 지지하고 
교정이 필요한 학습내용은 조원 간에 시범을 보이면서 수
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료 간의 의도적이고 집중
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성찰의 기회는 생산적인 교육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4]. 
그리고 동료지지를 통한 협력적인 관계는 상호학습을 촉
진하게 되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기술 습득에도 도
움을 주게 된다[14,15]. 이러한 실습실에서의 참여를 장
려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서 간호학생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그릿,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 순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0%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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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은 그릿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지지학습, 그
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이 높아질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학생의 
그릿 점수는 3.32점으로 전 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2.25
점[26], 3-4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2.97점[10]보다는 높
았고 3-4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3.41점[1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미국의 약학대학생의 그릿점수는 학점평균이 
3.5이상인 학생에게 유의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그릿점
수는 3.7점으로 특히 그릿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기술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간호교육에서 실습실 환
경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간호 기술 부족 및 기자재 사용의 미숙함 등이며 이러한 
스트레스 노출은 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그릿은 학업 및 직업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어서 특히 어
려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환경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16]. 이처럼 그릿은 학생의 
학업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도전을 향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목표를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16,19]. 따라서 의료인 교육에서는 그
릿을 가르치거나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
하므로[16],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학업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의 성공과 개인 성
취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릿은 또한 학업에 대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선행연구에서는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고[27],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26]에, 임상수행능
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11]에,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10]이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
가 있었다. 따라서 그릿은 간호학생의 성공을 예측하고 
개인의 안녕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
인이 되므로[16], 그릿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그릿의 다음 요인으로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
관적 행복감의 영향 요인이며[21], 간호전문직관과[25]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난 연구 결과[2]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기본
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와 함께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 교육과정은 술기능력의 증진으로 학업적 자기효
능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실습교육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게 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서[2]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환
경 개선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기술의 증가에 
의해 향상되므로[25]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습교육 참여
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개인의 경험 축적 및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상
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25] 단기성 연구만으로는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교수학
습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
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에 상호 관련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그릿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저학년 대상의 첫 교
내실습 교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에서의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실습교육의 참여는 전공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는 간호사로서의 태도와 
간호기술을 향상시켜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와의 긍정적인 감정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업성취를 강
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론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핵
심기술을 배우고 발달시켜서 향후 임상에서의 적응력 증
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더
불어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
발과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릿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주거나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모
델로서의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그릿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릿문화를 학교와 동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입학초기부터 교과목 개설이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료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강화될 것이고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어 간호사로
서의 미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중 간호학생이 일부 지역의 일
개 대학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편의 표집되었다. 그리
고 타 대학과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으며 2학년 한 학기
에 적용된 교육만으로는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및 영향요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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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
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들간의 상관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한 조사연구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상호 관련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그릿과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로 설
명력은 44.0%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학습 환
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에 경쟁이 아닌 협동을 하게하고 긍
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건설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료지지학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학습을 촉진하도록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
도록 하므로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과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
능한 그릿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료지지학습을 활용한 기본간호학실습교육
방법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극
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간
호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학습 환
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실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실습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획일적인 실습교육방법이 아닌 능동적이고 동료와의 관
계 형성을 통한 참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그릿과 기본간호학실습수업 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습자의 교육 
선호도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설계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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